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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loomberg: US Earnings Upgrades Are on Their Longest Run in Five
Years
미국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 5년 만에 가장 길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전망이
증시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다.
Citi Group 지수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낮춘 분석가들보
다 올린 분석가들이 더 많은 상태가 21주 연속 이어졌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내년 S&P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4% 가까이 상
향 조정됐으며, 이는 다양한 업종에 걸쳐 최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튼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사

Bloomberg: Six Charts That Explain Why Japan’s Bond Yields Are
Surging
일본 국채 금리 급등… 수요 부족 우려에 3% 돌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7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일본 국채 시장이 흔들리
고 있다. 금리 인상 및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일본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급등했다. 이에 따라 9월
초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세기 처음으로 3%를 기록했다.
금리 급등의 주된 원인은 막대한 국채 발행 물량을 소화할 시장 수요가 부
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뉴욕시]

Bloomberg: New York City’s Office Market Recovery Spills Over to
Downtown
뉴욕시 오피스 시장 회복세, 다운타운으로 확산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9-08/us-earnings-upgrades-are-on-their-longest-run-in-five-year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9-07/why-are-japan-s-bond-yields-rising-what-s-driving-the-surge?srnd=phx-economics-v2


맨해튼 미드타운 지역의 대안으로 임대료가 낮은 지역을 찾는 기업들이 늘
면서 다운 타운 맨해튼 오피스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Cushman & Wakefield 데이터에 따르면 임차인 회사들은 Canal 스트리트
남쪽 지역에서 약 4백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공간을 계약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물량이다.
테크 및 인공지능 기업들이 신규 임대차 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가운
데, 7월 다운타운의 평균 제시 임대료는 스퀘어피트당 $61.91로 전년 대비
8% 상승하며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사

[중동 전쟁]

WSJ: Yemen’s Houthi Militants Attack Saudi Energy Infrastructure
예멘 후티 반군, 사우디 에너지 시설 공격

 
예멘의 이란계 후티 반군이 8일 오전 사우디 남부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에 바
짝 다가섰다.
사우디 당국은 Abha, Najran, Jazan지역 시설이 표적이 되었다고 확인했
다. 이번 공격으로 Abha 발전소의 가스·석유 저장 시설이 타격을 입었으
며, Jazan의 주요 정유공장은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되었다.
한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approach $100 as Middle East conflict flares
중동 긴장 재발에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육박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 벤치마크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에 육박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한때 99달러를 넘긴 뒤 2.3% 오른 98.50달러 선에
서 거래됐으며,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2.7% 상승해 94달러에 도달했
다.
유가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다. 홍해 해상 운송을
봉쇄해 온 후티 반군이 공격을 감행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남부 지
역 에너지 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기사

WSJ: Goldman Sachs Warns Oil Could Hit $120
골드만삭스 "중동 갈등 계속되면 유가 120불 가능성”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내 선박 공격이 커짐에
따라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기본 시나리오상 중동의 물류 차질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
로 예상하며, 2026년 12월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공급 병목이 지속되는 최악의 경우 2027년에는 유가가 계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9-08/new-york-city-s-office-market-recovery-spills-over-to-downtown?srnd=phx-finance-real-estate-markets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yemens-houthi-militants-attack-saudi-energy-infrastructure-067fa4f7?mod=hp_lead_pos2
https://finance.yahoo.com/markets/article/oil-prices-approach-100-as-middle-east-conflict-flares-goldman-sees-potential-upside-to-120-122234220.html


속 120달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미국 등 비중동 국가의 공급 증가
가 공급 차질의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WSJ: Iran’s Oil Dollars Are Drying Up—and Plunging It Deeper Into Crisis
미 미국 해상 봉쇄에 이란 석유 수입원 고갈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 수출이 마비되면서 이란
경제의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미 해군이 지난 7월 중순 페르시아만 내 이란산 원유 수송을 차단한 이후,
봉쇄망 외곽 해상에 대기 중이던 원유 물량도 약 2천9백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해 내달 중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최대 외화 벌이
수단인 석유 수입마저 끊기며 극심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사

[트럼프 관세]

Bloomberg: Canada Imposes Tariffs Up to 50% on US, Risking Wider
Trade War
캐나다, 대미 보복 관세 부과… 무역 전쟁 격화

 
캐나다 총리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자 미국산 수입품 수백 개 품목에
15%~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 캐나다 교역량이 많고 11월 중간선거 경합지인 미
시간, 오하이오 등의 미국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측 관계자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무역 전쟁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만들어 미국 정부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라고 설명했다.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s Trade Surplus Is Tracking a New Record High for
2026
중국 무역흑자, 2026년 또 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 속에서 중국의 무역흑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며 세계 무역 시스템의 불균형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이를 예의 주시
하고 있다.
중국 통계 당국에 따르면 8월 무역흑자는 전월 대비 6% 늘어난 1천1백91
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조 2천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흑자를 낸 중국
은 2026년 올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 같은 흑자 폭 확대는 내수 부진으로 수입은 정체된 반면,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09-08-2026/card/goldman-sachs-warns-oil-could-hit-120-d1SLE9GegSGXo16Oz4lp?mod=lctimeline_finance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irans-oil-dollars-are-drying-upand-plunging-it-deeper-into-crisis-21bae4bd?mod=hp_lead_pos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9-07/canada-set-to-hit-back-at-trump-tariffs-risking-wider-trade-war?srnd=homepage-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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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6-09-08/china-s-trade-surplus?srnd=phx-economics-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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